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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발달지연 아동 실손보험금 우선지급
한다…고객 안내 강화
 안다정 기자  승인 2023.10.27 10:43

(사진=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현대해상이 발달지연 아동 대상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민간치료사 여부를 가리지 않고 우선 지급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약속을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및 부지급이 늘어난 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정무위 홈

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현대해상의 발달지연 아동 실손보험금 중단 이슈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강 의원은 이날 열리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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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은 앞서 발달지연 아동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높였지만, 보험금 지급률은 99% 수준에 달한다

는 점을 강조해온 바 있다. 다만 발달지연 아동 부모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대해상과의 좌담회를 열고 발달지연 아동 실손보험 부지

급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국회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자격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발달지연아동 부

모의 절실함을 외면하지 말고 보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당사가 청구건이 가장 많고, 지급 보험금도 현격하게 늘다 보니 과거에는 이슈가 아니었던 민

간치료사가 이슈가 돼서 지급 심사 기준에 차이가 생겼다"며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될 때까지는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면서 고객분들께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해상은 민간자격자가 치료한 최초 청구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치료사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을 안내드릴 예정이며 이후 추

가 청구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치료가 이뤄졌는지 확인한 후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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